
dongA.com1920년 4월 1일 창간   제28944호 50판   전화 02-2020-0114    구독·배달안내 1588-2020

※상기내용은 2014년 8월 26일, 28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해외기업에 다리 놓고… 청년CEO 길 열어

2년연속 ‘청년드림’ 최우수 대학선정

‘학생눈높이’서 취업 – 창업 집중평가... 성적순 대학서열 깼다

외국 기업과 손잡고
해외 인턴십 지원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외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쯤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주위의 도움 없이 혼자 해외

기업 취업을 개척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우수 대학들

은 체계적으로 재학생과 해외 기업 사이에 다리를 만드는데 

앞장섰다

학생 수요를 읽은
맞춤형 전략

   지난해 청년드림대학 평가 과정에서는 대학들이 학생의 수

요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 지원은 급변하는데 대학은 공급자 중심의 과거형 취업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었다.

올해 청년드림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재학생들의 

특성을 따져 발 빠르게 맞춤형 취업전략을 설계했다는 것이 

공통점으로 꼽힌다.

남다른 프로그램이
일자리의 열쇠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독특한 프로그램도 취업문을 여는 

비결의 하나. 건국대의 ‘캠퍼스 CEO 육성사업’은 벤처창업

에 대해 막연히 관심만 있던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특

강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했다. ‘프런티어 창업솔루션’ ‘블루

오션과 창업트렌드’ 등 창업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풀어주

는 강좌를 개설한 결과, 지난해 6월 창업아이디어 대회인 제

11회 로켓피치 경연대회에서 재학생이 LED봉과 무선통신

을 이용한 자동매스 게임으로 최우수상을 탔다.
특별취재팀

●  2년 연속 최우수대학들

   지난해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대

학 가운데 절반은 2년 연속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우송대 

한국산업기술대가 주인공이다.

   4학기 제도로 강도 높은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 우송대는 올

해도 9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자랑했다. 학생들이 소규모

로 그룹을 이뤄 워크숍 형태로 자신

의 특성과 진로 를 탐색하는 것은 물

론이고, 특정 프로그램이 끝나도 지

속적으로 취업지원팀을 찾아 진로 

개발에 도움을 얻는 분위기다.

특별취재팀

● “노력만큼 위상 변화” 지방大

    환호

   이용상 우송대 입학취업처장은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진로설

계 등의 단계를  통해 고부가가치

형 인재로 졸업하기까지 대학이 얼

마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파

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며 

청년드림대학은 이런 관점에서 진

행됐다는 점에서 중용한 평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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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창업 지원역량 뛰어난 ‘청년드림’ 최우수대학
2014년 동아일보-채널A
딜로이트 대학평가

고려 서강 서울시립

우송 産技大

작년 이어 2회 연속 ‘최우수’ 선정

가천 건국 등 15곳은 우수대학에

동아일보와 채널A가 

딜로이트컨설팅과 함

께 실시한 2014년 청

년드림대학 선정 결과, 

성균관대 순천향대 인하대 충북대 

한양대(가나다순)가 새로운 최우수 

대학으로 떠올랐다.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우송대 한국산업기술

대는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최우

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청년드림대학은 재학생들의 취

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의 

의지와 역량을 살펴보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한 평가다.

   2년 차를 맞는 올해 청년드림대

학은 기본적인 교육여건이 우수한 

49개 대학을 골라 평가를 진행했

다.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가운데 

49곳에 불과한 청년드림대학에 이

름을 올린것만으로도 대학이 재학

생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징표다. 이 대학들을 대상으로

취업 창업과 관련된 인프라, 재학

생의 이용률과 만족도 등을 심층 

조사해 취업 및 창업 지원역량을 

평가했다. 여기에 취업률을 접목해 

청년들에게 꿈을 주는 청년드림대

학을 찾아냈다.

   10곳의 최우수 대학은 대학의 지

원역량과취업률 모두 상위 40%에 

들었다. 이어 지원역 량과 취업률

이 모두 70%에 드는 15곳이 우수

대학으로 꼽혔다. 가천대 건국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동서대 서울

과학기술대 서울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한국외국

어대 한림대가 우수 대학이다.

   24개 청년드림대학도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경력 설계를 맞춤형으

로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 기

회를 제공하며, 취업 창업에 관심

을 쏟아 교과과정을 짜거나 동아리

를 지원할때 특화된 전략을 발휘했

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업률을 배제하고 대학의 취업 

및 창업 지원역량만 놓고 보면 가

천대 동아대 서강대 순천향대 영남

대 우송대 울산대 이화여대 충북

대 한림대가 상위 10곳에 들었다.

   청년드림대학은 입시 성적 순위, 

대학의 연구력 순위 위주로 고착화

된 대학의 서열을 깨고 ‘학생이 원

하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을 

발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

존 대학 평가가 좀처럼 변하지 않

는 교수들의 연구력 및 재정 지표 

위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청년드

림대학은 대학의 취업 창업 노력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에 따라 그 순

위도 역동적으 로 변하는 것이 특

징이다. 
청년드림대학 특별취재팀


